
발화자  발화 내용 

정우택 
저희들이 이렇게 아리랑 조사하는 거를 보니까 소감이 어떠셨어요? 우리가 뭐를 하려고 그런,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허송절 

한 마디로 민족의 얼을 찾는 분들입니다. 민족의 얼을 찾는 우리는, 우리 그 민족 있잖아요. 우리 중국에도 역시 55 개 

민족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의 민족, 조선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얼을 찾는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우택 여기 자체에서도 아리랑을 나름대로 

허송절 아리랑하면 조선족이지요. 

정우택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계시지 않나요. 

허송절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는 아리랑이라 하면은 아 조선족이다. 근데 옛날에 저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은 

아리랑은 정말 한이다. 일이 바쁠 때 저는 어린 시절에 다 빼놓고 어느 것만 잘 불렀는가 하면은 (노래)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정우택 그걸 후렴도 같이 해주시면... 

허송절 뒤에 건 안 하고 여기만 잘 불렀어요. 사실 아리랑은 그렇잖아요. 아리랑은 민족의 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우택 그 아리랑 말고 강원도 아리랑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허송절 노래방 가면 합니다. (웃음) 

정우택 그 강원도 아리랑은 노래방에서 배우셨나요? 

허송절 예.  

정우택 한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초창기 아리랑은 한국에서 들어온 거죠? 

허송절 예 맞아요. 그랬죠. 

정우택 거기에서 강원도 아리랑이 아주 인기품목이었나요? 

허송절 당연하죠. 

정우택 그럼 거기에서 아리랑을 배우신 게 강원도 아리랑하고 다른 건 또 어떤 게 있어요? 



허송절 (노래) 저 먼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는데.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해요. 

정우택 아 홀로아리랑. 

허송절 홀로아리랑. 예.  

정우택 생각하셔서 끝까지 부르시면... 

허송절 노래방 가면 잘 하는데. (웃음) 곡도 그렇고, 근데 노래방 가면 저희가 홀로아리랑은 필히 부릅니다. 

정우택 아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도 

허송절 다른 사람들도 노래방 가면 필히 부릅니다.  

정우택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나요? 쓸쓸한? 

허송절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족적인 건 고 한국에서는 다 한국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족적인 게 소중한 걸 

모릅니다. 때문에 그걸 지킬려고도 안 하고 흘러 지나가도 그것이 소중한 걸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족적인 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때문에 우리한테 정말 우리 민족 거다 하면은 저희는 정말 모진 힘을 

쓰면서 지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좀 서운한 것이 자기들은 거기서 같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있는지 모르고 흘려 지난다는 게 그것이 좀 제일 아쉽습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 

민족 거다 하면 저희들은 정말 생활을 바치면서도 그걸 지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우택 강원도 아리랑도 한번... 

허송절 같이 한번 할까요? 나 혼자 하면 잘 못해요. 원래 노래는 같이 해야지. 

정우택 강원도, 금강산, 이래 부르는 강원도 아리랑이에요? 

허송절 라라랄 라라 (멜로디만)  

정우택 강원도하고 많이 달라요. 여기는 완전히 대중가요화 해가지고. 

허송절 가사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린 그렇게 했어요 노래를. 

정우택 그쪽에서도 그. 

허송절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어린 시절부터 그 아리랑입니다.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두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노래 제일 많이 불렀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불렀구요. 



정우택 그 다음에 요새 아리랑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게 홀로아리랑이라구요. 

허송절 

예 홀로아리랑. 그거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저희가 엄청 많이 부르고 있어요. 민족의 흩어짐을 말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참 저희들한테도 너무 그래가지고. 티비 보면서 뭐 보서 서로 다툴 때면은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러냐 진짜 (청취불가) 마음으로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러냐. 조선하고 남북이 다투는 걸 보면서. 

심지어 남에서 있잖아요 개그콘서트에서 막 이러면서 하는 걸 보면서 참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서로서로 왜 저렇게 

하냐 이런 느낌을 여기서는 누구나 다 말합니다. 저런 걸 왜 하냐, 서로서로. 

정우택 개그콘서트가 뭐였지? 연변 사투리? 

허송절 요즘에는 이상하게 김정은이 흉내내면서 박수도 이래 치면서 하잖아요. 개그콘서트 아니라 웃찾사에서 하더라. 

정우택 전혀 그런 걸 안 보니까. 웃찾사도 봐요 여기서? 

허송절 

예. 다 보죠. 그래서 막 이렇게 김정은이 막 박수치는 거 이러면서 할 때, 야 왜 저런 거 하냐. 친구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좋은 말 많이 하면 좋지만 나쁜 말 하는 건 좋지 않잖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건 참 

세상 웃기는 노릇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가 돼야지. 좋은 말 해도 다 못 할 세상에 서로서로 좋은 말 하면 

통일이 금방 될 겁니다.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서로서로 좋은 말 하면 통일이 금방 될 겁니다. 진짜. 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지킬려고 여기에서는 맨 한 가지 떡 하나, 음식 하나, 그 다음에 글 하나 

써도 우리는 우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몰라요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 그런 거 생각하면 

소중한 거 정말 모릅니다. 여기 사람들은 틀립니다. 우리가 55 개 민족이 있어, 한족까지 하면 56 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족을 제외하고 우리는 55 개 민족이라 하거든요? 한족은 다민족이기 때문에 떼어놓고. 55 개 민족에서 우리가 우릴 

지킨다는 것. 제가 시조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조라는 장르가 연변에서 잘 몰랐습니다. 우리 출판사에 그 아동문학 

총편하고 신문사 기사 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시조라는 장르가 조심스러워서 못 

다루었답니다 지금까지. 기사로 내보내기도 조심스러웠고 편집하기도 조심스러웠대요.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눈물이 났습니다. 

정우택 시조가 언제부터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허송절 지금까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우택 선생님은 시조를 언제 처음 배우신 겁니까? 

허송절 저는 학교 때부터 시조를 좋아했었습니다. 

정우택 조선학교에서는 시조를 가르쳤는데? 

허송절 

시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중학교 정도에 있어요(불확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민족적인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하이쿠 가지고, 열일곱자 가지고 미국 교과서까지 가는데 하 참 우리는 싸우다 보니 자기 민족의 아름다운 

걸 지키는 걸 못하고. 그것이 한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도전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전국 언론에서는 

이것이 시조다 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제가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대요. 제가 시조 좋아하지만 우리 민족적인 거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애쓰는 겁니다 그냥. 

정우택 시조하고 아리랑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허송절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시조나 아리랑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건 시조는 거 옛날에 

양반들이 산에 가서 풍월을 읊으면서 하던 거라 해서 북에서는 그걸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자본가들이 하던거라 

하면 안 된다 한동안 그랬대요. 근데 우리 그 중국에 있잖아요 교과서를 보게되면은 중국 교과서 1 학년부터 시작해서 

한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어에 1 학년부터 시작해서 고시, 예를 들어서 시경에 나오는 고시나 (청취불가 리백 0?) 그 

분들이 읊던 고시가 뜻을 알든 모르든 읊어라, 해라, 얼마나 잘합니까 중국 사람들. 애들한테 이것을 아니, 물으면 뜻을 

모른답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중국 애들은 고시를 무조건 읊고 쓰는데 얼마나 잘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한테도 

그렇게 아름다운 시조가 있는데 그걸 못 하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배울 게 많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따라해야지, 없니? 우리도 문학 장르에 

시조라는 거 있다. 해야지. 고시처럼. 정형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정우택 그러면 그거는 고시처럼 한 게 시조고, 아리랑은 노래... 

허송절 그것은 민족의 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누구나 아리랑을 아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조선족이다, 이의가 없어요. 

정우택 여기 소학교 학생들도 아리랑을 하나요? 

허송절 다 알죠. 다 부르고 다 부를 수 있고. 

정우택 부르는 노래는 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그거. 



허송절 예. 다 부릅니다. 다른 아리랑도 부르고 있습니다. 

정우택 홀로아리랑은 주로 어른들이 노래방 가가지고. 

허송절 예 좋아하고. 예.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그 송, 우리가 갔던,  

허송절 기심촌.  

진용선 그저께가 기심촌이고. 어제는 수남촌. 

허송절 송림촌 수남촌 다 갔다 왔잖아요. 

진용선 어제는 용정... 

허송절 어제는 00 갔다오셨다면서. 

정우택 거기에 다녀보면 점점 조선족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인 분들만 계시고.  

허송절 

그건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정암촌에도 가보셨지만요 젊은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우리는 우리 

민족적인 걸 많이 지키자. 어, 사실 저도 이렇게 여기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민족적인 거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켜야죠. 지켜야죠 우리가. 아리랑은 특별히 어려서부터 내 나라 민족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르면서 왔던 세월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정우택 아버지 어머님께서도 

허송절 예 아리랑 다, 우리 어머닌 특별히 예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불렀어요. 

진용선 시인들 중에 아리랑을 글로 쓰는 시인들이 좀 있나요? 아리랑을 주제로, 소재로, 시 쓰는 시인들. 

허송절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시지만 특별히 내가 아리랑 가지고 시를 쓴다는 건 

진용선 시에서 저는 좀 못 본 거 같아가지고. 

허송절 
예 별로 뭐 아리랑에 대해 가지고 써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느껴야 된다는 걸 호소하면 누구나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리랑을 누구나 정말 피, 살처럼 여기니까. 

진용선 중국 사람들이 아리랑을 가지고 한어로 바꿨잖아요 아리랑을? 티비에서, 방송에서 많이 봤거든요? 

허송절 그건 거 걔들한테도 정말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그 아리랑 팀 있잖아요. 아리랑팀. 아리랑 노래 하는 하나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조선족 앱니다. 

정우택 그 남자. 

허송절 
예 걔는 동문입니다. 제가 그 학교 졸업생입니다. 동문입니다. 걔가 아리랑 가지고 한다는 거 자체가 고맙고 자랑스럽고 

그런 일이잖아요.  

정우택 지금도 잘 합니까? 

허송절 
예 아리랑 그 그룹이 중국, 북경에서 엄청 이름난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자부감 느낍니다 걔 때문에. 내 

동문, 우리 학교 졸업생이거든요. 

진용선 조선족 말고 한족이 한어로 아리랑 바꿔 부르는 게 있어요. 그거는 

허송절 
그건 관심 없어가지고. 내가 직접 들어가 봐야 되는데 들어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보던지 해야 하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안 했거든요. 

정우택 아버지 어머님은 어디서 오셨죠? 

허송절 우리집 조상은 옛날 조선에 길주. 길주에서 왔어요. 

진용선 함경북도 길주군. 

허송절 예 길주군에서 왔대요. 근데. 

정우택 언제쯤 오셨나요? 

허송절 잘 모르겠는데, 엄청 길주군에서 부자였대요 그러다가 중국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정우택 그래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허송절 
아버진, 저희 아버진 고아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고아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큰아빠가 조선에서 우리 아버지 

손을 쥐고 조선에서 중국 건너가지고 왔답니다.  

정우택 그게 언제쯤? 

허송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정우택 어머니는? 

허송절 우리 어머니는 말씀 잘 안 하니까 잘 못 들어봤습니다. 



정우택 두분 다 돌아가셨나요? 

허송절 다. 우리 어머니 금년도 4 월 23 일날 세상 떴습니다. 

정우택 그래서 이 조선족에 아리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될 것 같나요? 

허송절 해야죠.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거는. 제가 우리 총감독님 불렀는데 정말 괜찮은 한국에 분인데. 

정우택 뭘 맡으신 거예요? 축, 축제? 

허송절 
원래는 연변에 대학 쪽에 강의차 나왔다가 동지 분들이 요청해서 이분이 축제 했는데 이미 5 회까지 금년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너무 잘해요 이 친구가. 

정우택 그럼 계속 1 년 내내 여기 사시면서 

허송절 여기 살면서 1 년 내내 이것만 하는 거 아니고 금년에는 명안(?) 있잖아요. 명안 축제도 합니다.  

정우택 왔다갔다 하시면서. 

허송절 예 동네에서 있다가 명안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괜찮은 친구예요. 여자분인데. 

정우택 조선족 민요나 이런 것 중에서 조선 것인지 한국 것인지 아시는 것들이 좀 있으세요? 

허송절 

민요요? 민요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음악하는 분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음악 하는 분들 

모셔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음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상해에 음악학원도 연수까지 갔던 친구가, 전문으로 음악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우택 
그리고 아까 참 시조에 대해서 우리가 시조를 부흥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한족들이 고시를 하는 걸 보고 우리도 

그거에 버금가는 좋은 게 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특히 시조를 강조하시는 건가요? 

허송절 

어, 시조에 대해서 그전부터 했지만 지금 점점 더 사명감을 느끼고 할 겁니다. 참 근데 참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정말 

잘 해요. 애들이 너 이 뜻 아니? 그러면 모른대요. 하지만 시경에 나오는 중국 천년의 역사를 한데 묶은 360 수 자 되는 

시경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거기서 가장 좋은 걸 뽑아서 애들 강의하고 하면은, 아 진짜, 진짜, 그럼 우리 민족은 

정말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냐 이러고 있어요. 아리랑도 마찬가지야. 우리한테만 있는 건데 지켜야지.  

정우택 아이고 참. 슬슬 또 나가봐야 되겠다. 



허송절 근데 한국 분들이 이런 거 잘 몰라요. 한국 분들은. (끝) 

 


